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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8. 7. 27(금) /총 1매(본문 1매)

담당
부서

물류산업과 담 당 자
∙과장 김완국, 사무관 김대성

∙☎ (044) 201-4017, 4025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‘택배료 신고제 땐 제살깎기 경쟁･･･ 기사 처우만 

나빠질 수도’보도 관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

사업자(택배업체)에게 요금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‘화물자동차 

운수사업법 시행령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ㅇ 이와 관련하여, 택배 신고요금제의 도입은 택배업체별 적정 요금을

신고하도록 하여 택배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서 운송 원가가

공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ㅇ 현재, 입법예고(‘18.5.18~6. 29)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업계,

관계부처 등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, 향후 이해관계자간 

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

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 7.27) >

◈ 택배료 신고제 땐 제살깎기 경쟁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
- 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출혈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
- 택배 원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

산업과 김대성 사무관(☎ 044-201-40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